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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골콘다 (Golconda  c. 1953) 

르네 마그리뜨 (Rene Magritte  1898 - 1967)

캔버스에 유채 81 cm x 100 cm 

텍사스 휴스턴 메닐 컬렉션

벨기에 초현실파 화가 르네 마그리뜨의 그림이다. 

대개 관객으로부터 낯설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이

끌어내는 그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 또한 

의아스럽고 나아가서 괴기스럽기까지 하다. 

약간 흐린 하늘 아래 교외의 아파트같은 건물이 

있고 공중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남자

들이 잔뜩 떠 있다. 마치 남자들의 비가 내리는 것 

같고, 또 어찌 보면 공중에 둥둥 떠 다니는 것 같고, 

다시 보면 공기 속에 박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

다.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의 모습이 다 똑같이 생겨

서 한 사람의 모습인지 또는 닮은 꼴의 여러 사람

인지도 알 수가 없다. 자세히 보면 그들은 일정한 간

격을 두고 벌집 모양의 패턴을 이루면서 각자 다른 

방향을 바라 보고 있다.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

않는 정지된 화면을 보면서 관객은 이 그림을 어떻

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. 

마그리뜨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바로 그 이미지

와 이미지 해석의 문제를 깊게 다루었다. 우리가 일

상에서 늘 마주치는 이미지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

그 이미지들의 의미,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나타내

는 의미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암시를 그림 속에 

풀어 냈다. 마그리뜨에 의하면, 그림은 사물 그 자체

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

물이 따라야 하는 자연적 혹은 물리적 법칙에 따

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.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

이 그림 속의 남자들은‘남자의 그림’일 뿐‘남자’

가 아니다. 그러므로 실제 인간으로서의 남자가 보

여주는 모습과 행동을 따를 필요가 없다. 

그런 숨은 뜻이 있다 해도 왜 하필이면 중절모와 

검은 코트를 갖춘 중년 신사의 모습을 선택했을까? 

그것은 마그리뜨의 평상시 모습이었다고 한다. 그

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은 벨기에 브뤼셀 교

외에서 평생 살았고, 이 남자들과 같은 검은 코트

를 입고 중절모를 쓰고 다녔다. 화면 한가득 복제

된 듯한 그의 자화상을 보고 숨이 막혀야 할지 웃

음을 터뜨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. 

제목‘골콘다’는 원래16세기에 번성했던 인디아 

남부 굽샤이 왕국의 수도로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

유명했다고 한다. 18세기 후에는‘부의 원천’이란 

뜻의 영어 단어로 사용되었다. 마그리뜨는 왜 이 그

림을‘골콘다’라고 제목 지었을까? 골똘히 생각하

면 밤이 샐 것 같지만 우선은 끝없이 이어지는 중

절모 신사의 모습들이‘미스터리의 원천’이라고 

해 놓자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▣ 초현실주의

초현실주의(超現實主義) 또는 쉬르리얼리

즘(Surrealism)은 1920년대 초 프랑스를 중심

으로 전 세계에 퍼진 예술사조이다.

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현실

의 공간 안에 위치시키려는 시도를 한다“우

리의 내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 

현실적이다.”라는 샤갈의 말은 그들에게 중

요한 길잡이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“화가

란 자신의 내면에서 보이는 것은 뚜렷한 윤

곽으로 그려내거나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.”

고 주장하며 무의식, 꿈, 환상의 세계를 탐색

한다. 

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

받았다.  (위키백과)

미술 상식

▲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‘기억의 지속’(1931, 

캔버스에 유화, 24.1*33cm,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)


